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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

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

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

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법률 제8271호 2007. 1. 26. 일

부개정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

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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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기여한 바 있음.

인터넷 및 이동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와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손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여 높은

소비자편의성을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

화, 일반화되었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소비자

가 온라인으로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 확인하고, 손쉽게 변호사로

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

폼들이 다수 생겨나,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왔고, 이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

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

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

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

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

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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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의 예시에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에 추가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3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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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를 “컴퓨터통신ㆍ

온라인 플랫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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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

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

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

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

고할 수 있다.

제23조(광고) ① -------------

-------------------------

-------------------------

-------------------------

-------------------------

-------------------------

-------------------------

-------------------컴퓨터

통신ㆍ온라인 플랫폼 등의 매

체를 이용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